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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美정부 책 임 묻겠다,' 
괌 참사 유족들이 뉴욕시 기자희건 
대한항공 괌 추락참사 희생 

XH 7운데 한 명인 고 김 
갑병(당시 72세)씨의 유족들 

은 3일 맨해턴에서 기자회견 

·올 갖고 『관제소홀과 구조지 
연 등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 

언을 물을 것』이라고 밝혔다. 

미망인 박순업(67 • 경기 안 
산)씨와 2녀 김영란(44 • 브 
루클린)씨는 『대한항공이 보 
상금으로 책정한 2억5천만원 

도 회사측 부담없이 보험금 

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 

모』라며 『액수의 많고 적음 
올 떠나 찰못된 부분을 바로 

잡기 위해 모든 노력올 다할 

것f]라고밝혔다. 

이들은 또 『유족들이 현장 
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원 확 

인이 불가능한 시신들을 화 

징숭논 등 억울한 일올 많이 

당했다』며 『청문회 결과를 
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

것』이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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